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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고공농성 노동자들 땅 딛게 하는 일이 대선보다 시급”
금속노조, 옵티칼ᆞ한화오션 문제 해결 촉구 …“정치권 책임지고 나서야”

금속노조가 정치권에 고공농성 

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

고 나섰다. 

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9일 오

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

자회견을 열고 “생존권을 위한 

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지상 복귀

가 대통령 선거보다 시급하다”

라고 주장했다. 정치권의 책임 있

는 대응을 요구했다. 

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

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“노동자

가 땅에 발 딛고 서야 민주주의

가 회복된다”라며 “옵티칼 해

고노동자, 한화오션 비정규직 노

동자가 하루빨리 고공에서 내려

오도록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적

극 나서야 한다”라고 강조했다.

현재 고공농성 중인 민주노총 

사업장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

조선하청지회, 한국옵티칼하이테

크지회와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

부 등 모두 3곳이다.

그중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

옵티칼하이테크지회가 가장 오래 

고공농성을 벌여왔다. 박정혜, 서

현숙 2명 조합원이 고용승계를 

요구하며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

크 공장 옥상에 올랐다. 이날 고

공농성 458일째를 맞았다. 사측은 

화재 이후 공장 폐쇄와 해고가 

진행했다. 모기업 니토덴코는 평

택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

거부한다.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

이날 전화 연결에서 “그저 일하

게 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어려

운 일이냐”라고 토로했다.

김형수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

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서울 장

교동 한화오션 본사 앞 30m 높이 

CCTV 철탑에서 26일째 농성 중

이다.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거통

고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사측 

교섭 해태로 해를 넘겨 2024년 

교섭을 한다. 임금 차별 해소 등

을 요구하며 148일간의 파업과 

49일간의 단식 투쟁을 진행한 바 

있다. 강인석 부지회장은 “고공

으로 올라야만 문제가 보이는 사

회여서는 안 된다”고 목소리를 

높였다. 

고진수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

는 서울 명동역 지하차도 시설물 

위에서 56일째 정리해고 철회를 

요구한다. 세종호텔 사측은 2021

년 코로나19를 빌미로 민주노총 

조합원 12명을 해고했다.  

기자회견 참가자들은 “니토덴

코는 고용을 승계하고, 세종호텔

은 정리해고를 철회하며, 한화는 

교섭 약속을 지켜야 한다”고 입

을 모았다. 대선 주요 과제로 노

동법 전면 재개정과 노동권 보장

을 제안하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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